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 41:10

세상은 모두 둘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은 어느 누구 하나 옳은 것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갈라진 것일 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한반도의 남북 대치, 정치권의 여야, 한국의 노사 갈등 등.......
저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이 옳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약속에 약속을
깨트리며 온 세상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제왕들 사이에서 한 순간도 평강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며 강한 신뢰를 통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면 세상의 제왕들이
주는 두려움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는 6월이 시작될 정도로 빠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한국에도 더위가 가득하고 가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처럼, 까보베르데 역시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찾아오고 ‘혹시나’ 이번 6월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날에도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자에게 맡겨 놓으신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기도제목

*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의 일상이 되도록
*  현지인 동역자들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  리보네구아 교회를 통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 강이 되도록
* 도심에 있는 학교부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건축이 시작 되고 기독학교 설립 허가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예지’자매와 이 광재 목사님부부의 까보베르데 방문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작은 섬나라 곳곳에 드러날
수 있기를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조 남홍, 연섭 선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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